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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웃과 함께하는 앞마당음악회

  1) 현황

     - 현재 “목요차나눔” 행사와 함께 앞마당음악회를 상/하반기 각 3회 정

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출연자는 우리 교회에서 활동 중인 독창자, 악

기연주자들로 구성됨

     - 음악회 참석자들은 주로 주변 직장인들과 주민들로 점심시간을 이용

해 교회 앞마당에서 휴식을 취하며 음악을 감상하고 있음

     - 교회에서 주관하는 음악회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출연자들의 선

곡에 신경을 쓰고 있음(주로 외국/한국 가곡과 귀에 익은 음악 중심) 

  2) 제안

     - 현재 강남구청에서 시행 중인 “강남행복콘서트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

구청에서 선정한 다양한 공연팀이 앞마당음악회에서 공연하도록 협

력 (공연팀에 대한 출연료는 구청 부담, 가능하면 가페드림 내에서도 

공연 모색)

     - 음악 등 공연을 즐기는 대상이 교회 성도가 아니고 외부인들이므로 

연주하는 음악 장르에 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외부인들을 교회 안으

로 유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전도를 위한 유용한 기회로 삼는 것이 바

람직함

     -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구청의 문화예술 공연 장소로 교회 내 장소를 대

관하는 사업도 추진 

2. 충현음악아카데미 참여 확대

   

  1) 현황

     - 현재 우리 교회 성도 대상(타교회 성도 일부 참여)으로 운영하고 있

으나 코로나 이후 참여도가 감소함

Ÿ 강사: 약 10명

Ÿ 수강생: 약 45명

Ÿ 수강료: 30,000원/회(50분), 120,000원/월



  2) 제안

     - 정기적인 모집 홍보(영상, 주간충현, SNS 등)를 통해 교회 성도들의  

참여 확대

     - 강남구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지

역주민들의 참여 모색 (강남구청 문화도시과장과 통화 시, 지역 내 

불우아동들에게 수강 혜택을 주고 수강료는 구청에서 부담토록 하는 

방안을 제시 받음)

3. 찬양예배전 찬양인도 개선

  1) 현황

     - 현재 예배 시작 15분전에 각 찬양대 지휘자들이 1개월씩 순번을 정

해 담당하고 있음

Ÿ 7개 찬양대 지휘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마누엘, 할렐

루야, 실로암 지휘자는 제외되고 현재 4명의 지휘자가 담당

Ÿ 당초 각 지휘자가 2개월씩 했었는데 부담이 되어 1개월씩 하는 

것으로 조정

     - 지휘자들이 전면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음 

(찬양대 독창자들도 담당하게 함으로 순서가 빈번하지 않도록 배려해 

줄 것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음)

     - 일부 지휘자가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갈등 요인이 되

고 있음

  2) 제안

     - 지휘자들이 아닌 찬양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벧엘찬양대원 중 찬양팀

(3~4명 정도)을 구성하여 찬양 인도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지휘자

들의 부담을 덜어줌

     - 싱어팀으로만 구성하고 지금처럼 찬송가를 오르간 반주로 성도들과 

함께 찬양

     - 필요시 타 찬양대 찬양팀 또는 차세대위 찬양팀들도 순서를 담당하도

록 함


